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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, 긴축․위기의식 재무장
유가폭등․물가불안으로 긴축경영 돌입 … 회식문화 자제해 비용절감

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국제유가 폭등과 물가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

며 긴축경영과 위기의식 재무장을 강조했다.

SK에너지에 따르면, 신헌철 부회장은 최근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“미국 달러

화 약세,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유증, 국제석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

수 없는 위기국면”이라며 “긴축경영에 앞장설 시기”라고 말했다.

또 “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인 SK에너지도 자유로울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
특히 “2008년 5월 석유제품 수출규모가 조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정유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수출

기업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민 대부분은 휘발유, 경유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

보내고 있다”고 지적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을 당부했다.

또 “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적정온도 유지, 절수, 점심시간 PC 끄기 등 다양한 사내 에너지 

절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 회식문화를 자제해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

다.

신헌철 회장은 “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녁식사 이후에도 길게 이어지는 술자리 등 무리한 음주문

화는 현실과 맞지 않다”면서 “이제는 회사의 회식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진정한 의미에서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전한 회식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레크리

에이션과 문화활동, 동호회 활동,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SK에너지 울산공장은 2008년을 <절주 원년의 해>로 선포하고, 4월부터 매월 첫번째 금요일을 

<술 없는 날>로 정해 운영하는 한편, 원샷 금지, 잔 돌리기 금지, 강권 금지, 폭탄주 금지, 2차 금지 등 5가지 

금지조항을 담은 <5(Oh)-NO>운동을 전개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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